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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sychological anxiety factors related to firefighters' field 

activiti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us of psychological anxiety 

factors, a survey was conducted on approximately 3,500 current firefighters, and the responses of 505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re analyzed. As a research method, frequency analysis and 

cross-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o determine the 

actual level of psychological anxiety in each work fiel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tatistically confirmed that firefighters feel a lot of psychological burden due to legal and 

institutional inadequacies during dispatch, return, or field activities, and frequent friction with civil servants 

is also a major cause of psychological anxiety.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permanent legal support team in each city and province, designate and operate a hospital 

dedicated to psychological treatment, and establish a special provision for traffic accidents during the 

return of fire trucks so that firefighters can concentrate on their duties without psychological anxiety. do.

Keywords : Firefighters, Psychological anxiety, Psychological counseling, Psychological treatment, Legal stability, 

System improvement

1. 서 론

법은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해 

가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누구나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해 보다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 간 뜻하지 않은 

갈등이 원인이 되어 평온한 일상이 불안정해지거나, 나

아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어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압박의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방업무도 마찬가

지다. 2020년 4월, 전국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업무의 범위는 확대되었고, 직무수행 

중 민원인과의 갈등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갈등 관계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

을 경우 조직 차원의 대응보다는 소방공무원 각자가 개

별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일반화 되다시피 하여 왔다.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법적 체계가 온전

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만 미래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고 직장에 대한 신뢰도1)

는 높아질 수 있다[1].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안정한 법적 문제

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심리적 불안과 직무

스트레스1)

2)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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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분석

지금까지 모든 직업군을 통틀어 법적 안정과 직무스트

레스 간 연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장 활동 대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떠

한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안고 업무에 임하는지, 직무스

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 

자료를 살펴보았다. 첫째, 전미경 등 3인(2020)은 현장 

소방공무원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늘 위험한 상황

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은 신

체를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여 스트레스 유발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 둘째, 조성 

등 3인(2017)은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충격적인 상황에

서도 평정심을 유지한 채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를 구조

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들 모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요구한다고 하였

다[3]. 셋째, 김영재(2012)는 일반인의 외상 후 성장은 

가족의 지지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외상 사건을 동료와 

함께 경험하는 직업군의 외상 후 성장은 가족 지지의 영향

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동료의 지지와 조직의 지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4]. 넷째, 박대성 등 2인

(2008)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은 직

무를 수행하는 데 나쁜 영향을 끼쳐 직무만족도를 감소시

키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여 이직을 생각하거나 

실행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5]. 다섯째, 최혜경

(2010)은 각종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 인명구조, 부상자

의 응급처치 및 이송, 재난 수습 등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은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3)의 위험성에 높다고 하였다[6]. 

여섯째, 김광석(2008)은 소방공무원의 늘어나는 업무량

만큼 업무에 대한 부담 증가, 업무의 특성상 끔찍한 현장

의 잦은 목격 등 정신적 물리적 충격 누적으로 직업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직무 환경상 공·사상자의 발생 개연성

이 높다고 하였다[7]. 이외에도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공

무원들은 끔찍한 참사 현장에서 일차 구조자가 되기 때문

에 일반인보다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고(유

지현, 2006)[8], 강한 강도의 사건 현장에 오랜 시간 충격

에 빠져있으며(최명옥, 2009)[9], 이는 곧 만성 피로감, 

무기력감, 죄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해 우울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유지현, 2006)고[10]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 중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원인 들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동료 심리상담

사의 도움이나 심리 치료 전문병원 방문 등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진압, 구

조·구급활동, 민원 업무 등 고유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소소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

는 현장 활동 못지않게 심각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장부서4)의 소방공무원이 출동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겪는 직무스트레스의 실

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법률지원 방안과 효율

적 조직 운영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소방 활동으로 인한 법적 분쟁 우려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체감 정도를 조사 분석하여 스트

레스 감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

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소방공무원들

이 업무 현장에서 심리 불안의 원인이 되는 법적 분쟁의 

실태를 업무 분야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실태 조사를 기

반으로 심리적 불안의 정도와 법적 안정의 필요성, 개인이 

감내하고 있는 정서적 불안의 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

음으로 수집된 설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와 심리

적 불안 정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 

검정을 통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직무 관련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직원들의 인식 실

태와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검정을 위

한 분석 틀로는 SPSS 27.0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1) 법체계에서 신뢰가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에 관한 내용 N. Luhmann, Vertrauen: ein Mechanismus der Reduktion sozialer Komplexität. 

4. Aufl. (Stuttgart: UTB, 2000)
2) 직무스트레스 :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업무 요구도가 많거나,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없거나,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주위 동료나 상사의 지지 조건이 부족하거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질 때 직무스트레스는 커진다.
3)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PTSD는 심각한 외상을 겪은 후 나타나는 불안장애를 의미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① 꿈에 재현되거나 생각에 의한 외상 재경험 ② 유사 상황을 피하려 하거나, 무감각해짐 ③ 자율신경계가 과각성되어 자주 

놀람,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짜증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4)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 규칙 제2조(정의), 1. “현장 근무”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업무의 특성상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관계 없이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를 말한다. 2. “현장부서”란 현장 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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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에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직무와 관련된 차이 분

석 방법으로는 교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

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분야별 법적 분쟁의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심리적 불안 요인이 있는가?

셋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심리적 불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넷째, 출동, 또는 복귀 중 교통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정도는 어떠한가?

3.2 설문 문항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법적 안정과 직무스트레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 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하

였다. 사전 조사는 소방공무원의 법적 분쟁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 관련 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앞에 배치하

고, 본안에서는 법적 분쟁의 여러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여 2022년 10월 1차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 도구의 이해도와 문항의 내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문항을 선별해 전문가 집단 8인으로부

터 검토받아 기본정보 6문항, 법적 분쟁 관련 33문항 등 

총 39문항을 최종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 설문지 

중 직무 관련 스트레스 연구에 부합한 기본정보 3문항, 직무

스트레스 관련 7문항 등 모두 10문항을 선정하여 연구 자료

로 활용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urvey Question

Category Program Contents

1.
Demographic

1. Gender
2. Age Group
3. Years of Employment

2.
Recognition

1. Why do you feel anxious while driving an 
emergency car?

2. What is the reason for psychological anxiety 
caused by fire suppression?

3. What is the reason for psychological anxiety 
caused by rescue activities?

4. What is the reason for psychological anxiety 
caused by first aid activities?

5. What is the reason for anxiety at work due 
to legal disputes?

6. What are the factors of psychological 
anxiety when you were a party to the 
lawsuit?

7. What is the degree of psychological anxiety 
about traffic accident concerns?

3.3 연구 기간 및 대상

이 연구는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1일간 전남소방본부 소속 현직 소방공무원 3,500여 명

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행정정보시스템상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에 등재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총 598부

가 회수되었고, 응답 내용이 부실한 93부를 제외한 505부

의 질문지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미

흡한 부분의 보충을 위해 2023년 9월 4일, 현직 소방공무

원 10명을 대상으로 사후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설

문 분석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답변 문항의 타당

한 이유에 대해 일부 인터뷰 내용을 보충하여 기술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 응답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이 449명(88.9%), 여성이 56명

(11.1%) 참여하였다.

<Table 2> Frequency of Gender

(N=505)

Gender Counts % of Total

Man 449 88.9

Woman 56 11.1

Cumulative % 505 100

연령대를 기준으로 응답자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20대가 50명(9.9%), 30대 207명(41.0%), 40대 

135명(26.7%), 50대 이상 113명(22.4%)으로 나타났다.

<Table 3> Frequency of Age-Group

(N=505)

Age-Group Counts % of Total

20s 50 9.9

30s 207 41.0

40s 135 26.7

50s and Over 113 22.4

Cumulative % 505 100

재직기간 기준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이 5년 

이하가 202명(40.0%), 5년 이상 10년 미만이 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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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57명(11.3%),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33명(6.5%), 20년 이상이 125명

(24.8%)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requency of Years of Employment

(N=505)

Years of Employment Counts % of Total

Less than 5 years 202 40.0

5 to less than 10 years 88 17.4

10 to less than 15 years 57 11.3

15 to less than 20 years 33 6.5

20 years or more 125 24.8

Cumulative % 505 100

4.2 법적 분쟁 우려에 따른 심리적 불안 이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나타난 직무 관련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때 유의확률은 * p<0.05, ** p<0.01, *** 

p<0.001을 사용하였다.

첫째, 화재진압 중 법적 분쟁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도착 지연이 104명(2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화재진압 불만이 92명

(18.2%)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

데(     ). 20대와 50대 이상은 도착 

지연이 각각 14명(28.0%), 29명(25.7%)으로 나타났고, 

30대는 인명피해가 41명(19.3%), 40대는 화재진압 불

만이 33명(24.4%)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구조활동 중 법적 분쟁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Table 6과 같이 구조활동을 위한 현관문 강제 

개방 등의 재산 피해가 251명(4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는 인명피해가 155명(30.7%)으로 높게 나타

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 남성이 

재산 피해가 212명(47.2%), 여성은 39명(69.6%)으로 높

게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서는(     ). 

재산 피해가 20대(32명)64.0%, 30대 115명(55.6%), 40

대 68명(50.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인명

<Table 5> Psychological anxiety factors related to fire suppression

Category
delay in 
arrival

water 
damage

fire 
again

Conflict 
with 

officials

Fire 
suppression 
complaints

casualties
property 
damage

Cumulative %  p

Gender

Man
92 71 38 43 80 87 38 449

8.829 0.183
20.5% 15.8% 8.5% 9.6% 17.8% 19.4% 8.5% 100.0%

Woman
12 14 3 4 12 4 7 56

21.4% 25.0% 5.4% 7.1% 21.4% 7.1% 12.5% 100.0%

Age Group

20s
14 5 6 3 9 5 8 50

29.980* 0.038

28.0% 10.0% 12.0% 6.0% 18.0% 10.0% 16.0% 100.0%

30s
35 42 13 25 30 40 22 207

16.9% 20.3% 6.3% 12.1% 14.5% 19.3% 10.6% 100.0%

40s
26 24 12 7 33 22 11 135

19.3% 17.8% 8.9% 5.2% 24.4% 16.3% 8.1% 100.0%

50s and Over
29 14 10 12 20 24 4 113

25.7% 12.4% 8.8% 10.6% 17.7% 21.2% 3.5% 100.0%

Years of 
Employment

Less than 5 years
34 37 13 24 30 35 29 202

31.548 0.139

16.8% 18.3% 6.4% 11.9% 14.9% 17.3% 14.4% 100.0%

5 to less than 10 years
18 17 11 6 20 13 3 88

20.5% 19.3% 12.5% 6.8% 22.7% 14.8% 3.4% 100.0%

10 to less than 15 
years

14 9 4 1 12 11 6 57

24.6% 15.8% 7.0% 1.8% 21.1% 19.3% 10.5% 100.0%

15 to less than 20 
years

6 6 3 4 5 7 2 33

18.2% 18.2% 9.1% 12.1% 15.2% 21.2% 6.1% 100.0%

20 years or more
32 16 10 12 25 25 5 125

25.6% 12.8% 8.0% 9.6% 20.0% 20.0% 4.0% 100.0%

Cumulative %
104 85 41 47 92 91 45 505

20.6% 16.8% 8.1% 9.3% 18.2% 18.0% 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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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50명(44.2%)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 5년 미만은 

재산 피해가 118명(58.4%), 5년 이상~10년 미만은 45명

(51.1%), 10년 이상~15년 미만은 29명(50.9%), 15년 

이상～20년 미만은 16명(48.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은 구조 중 인명피해가 50명(42.4%)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구급활동 중 법적 분쟁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Table 7과 같이 보호자와 갈등이 160명

(3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처치 불만이 

127명(25.1%)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서는

(     ). 20대와 30대는 보호자와 갈

등이 각각 18명(36.0%), 75명(36.2%)으로 나타났고, 

40대는 대원 폭행이 39명(28.9%), 50대 이상은 응급처

치 불만이 36명(31.9%)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법적 분쟁의 당사자였을 때 직장 내 불이익에 따른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Table 8과 같이 인사상 불이익이 

249명(4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분상 불이익

이 137명(27.1%)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     ) 모두 인사상 불이익이 높았으며 

남성 214명(47.7%), 여성 35명(62.5%)으로 높게 나타났

다. 나이에 따라서는(     ) 인사상 불

이익이 20대 24명(48.0%), 30대 116명(56.0%), 40대 

63명(46.7%)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이상은 신분상 

불이익이 47명(41.6%)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에 따라서

도(     ) 나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

는데, 인사상 불이익이 5년 미만은 122명(60.4%), 5년 

이상～10년 미만은 40명(45.5%), 10년 이상~15년 미만

이 21명(36.8%), 15년 이상~20년 미만 16명(48.5%)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은 신분상 불이익이 53명

(42.4%)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민·형사 등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불안 

요인으로는 Table 9와 같이 심리적 압박이 214명(42.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의욕 상실이 140명

(27.7%)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서는

(     ), 20대는 근무 의욕 상실이 17

명(34.0%), 30대 이상은 심리적 압박이 83명(40.1%), 

40대 60명(44.4%), 50대 이상 56명(49.6%)으로 나타났

다. 경력에 따라서도(     ) 심리적 압

박이 5년 미만 80명(18.8%), 5년 이상～10년 미만 35명

(29.5%), 10년 이상~15년 미만 25명(43.9%), 15년 이

상~20년 미만은 64명(45.5%), 20년 이상 64명(51.2%)

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출동 또는 복귀 중 교통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으로는 Table 

10과 같이 신호위반이 201명(39.8%)으로 가장 높게 나

<Table 6> Psychological instability factors caused by structural activities

Category
delay in 
arrival

property 
damage

casualties
rescue 

complaint
etc Cumulative %  p

Gender

Man
39 212 146 51 1 449

11.231* 0.024
8.7% 47.2% 32.5% 11.4% 0.2% 100.0%

Woman
5 39 9 3 0 56

8.9% 69.6% 16.1% 5.4% 0.0% 100.0%

Age Group

20s
2 32 12 4 0 50

30.842** 0.002

4.0% 64.0% 24.0% 8.0% 0.0% 100.0%

30s
20 115 47 25 0 207

9.7% 55.6% 22.7% 12.1% 0.0% 100.0%

40s
9 68 46 12 0 135

6.7% 50.4% 34.1% 8.9% 0.0% 100.0%

50s and Over
13 36 50 13 1 113

11.5% 31.9% 44.2% 11.5% 0.9% 100.0%

Years of 
Employment

Less than 5 years
15 118 47 22 0 202

29.784* 0.019

7.4% 58.4% 23.3% 10.9% 0.0% 100.0%

5 to less than 10 years
10 45 22 11 0 88

11.4% 51.1% 25.0% 12.5% 0.0% 100.0%

10 to less than 15 
years

5 29 18 5 0 57

8.8% 50.9% 31.6% 8.8% 0.0% 100.0%

15 to less than 20 
years

1 16 15 1 0 33

3.0% 48.5% 45.5% 3.0% 0.0% 100.0%

20 years or more
13 43 53 15 1 125

10.4% 34.4% 42.4% 12.0% 0.8% 100.0%

Cumulative %
44 251 155 54 1 505

8.7% 49.7% 30.7% 10.7% 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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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sychological anxiety factors caused by first aid activities

Category
delay in 
arrival

Assault on 
firefighters

first aid
Conflict 

with 
guardian

conflict 
with 

hospital
etc Cumulative %  p

Gender

Man
57 111 112 141 24 4 449

1.578 0.904
12.7% 24.7% 24.9% 31.4% 5.3% 0.9% 100.0%

Woman
5 13 15 19 4 0 56

8.9% 23.2% 26.8% 33.9% 7.1% 0.0% 100.0%

Age Group

20s
6 12 12 18 2 0 50

27.674* 0.024

12.0% 24.0% 24.0% 36.0% 4.0% 0.0% 100.0%

30s
17 57 41 75 15 2 207

8.2% 27.5% 19.8% 36.2% 7.2% 1.0% 100.0%

40s
15 39 38 36 6 1 135

11.1% 28.9% 28.1% 26.7% 4.4% 0.7% 100.0%

50s and Over
24 16 36 31 5 1 113

21.2% 14.2% 31.9% 27.4% 4.4% 0.9% 100.0%

Years of 
Employment

Less than 5 years
14 54 51 69 13 1 202

26.353 0.154

6.9% 26.7% 25.2% 34.2% 6.4% 0.5% 100.0%

5 to less than 10 years
12 20 17 32 6 1 88

13.6% 22.7% 19.3% 36.4% 6.8% 1.1% 100.0%

10 to less than 15 
years

6 16 14 16 4 1 57

10.5% 28.1% 24.6% 28.1% 7.0% 1.8% 100.0%

15 to less than 20 
years

4 12 8 9 0 0 33

12.1% 36.4% 24.2% 27.3% 0.0% 0.0% 100.0%

20 years or more
26 22 37 34 5 1 125

20.8% 17.6% 29.6% 27.2% 4.0% 0.8% 100.0%

Cumulative %
62 124 127 160 28 4 505

12.3% 24.6% 25.1% 31.7% 5.5% 0.8% 100.0%

<Table 8> Psychological anxiety factors according to disadvantages in the workplace

Category
Personnel 

disadvantage
disadvantage in 

one's status
financial 

disadvantage
No disadvantage Cumulative %  p

Gender

Man
214 131 75 29 449

8.767* 0.033
47.7% 29.2% 16.7% 6.5% 100.0%

Woman
35 6 11 4 56

62.5% 10.7% 19.6% 7.1% 100.0%

Age Group

20s
24 12 12 2 50

22.554** 0.007

48.0% 24.0% 24.0% 4.0% 100.0%

30s
116 40 34 17 207

56.0% 19.3% 16.4% 8.2% 100.0%

40s
63 38 24 10 135

46.7% 28.1% 17.8% 7.4% 100.0%

50s and Over
46 47 16 4 113

40.7% 41.6% 14.2% 3.5% 100.0%

Years of 
Employment

Less than 5 years
122 39 30 11 202

37.289*** 0.000

60.4% 19.3% 14.9% 5.4% 100.0%

5 to less than 10 years
40 21 19 8 88

45.5% 23.9% 21.6% 9.1% 100.0%

10 to less than 15 
years

21 14 15 7 57

36.8% 24.6% 26.3% 12.3% 100.0%

15 to less than 20 
years

16 10 4 3 33

48.5% 30.3% 12.1% 9.1% 100.0%

20 years or more
50 53 18 4 125

40.0% 42.4% 14.4% 3.2% 100.0%

Cumulative %
249 137 86 33 505

49.3% 27.1% 17.0% 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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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sychological instability caused by litigation

Category
psychological 

pressure

loss of 
motivation to 

work
litigation costs

Assistance from 
professionals such as 

lawyers
etc  p

Gender

Man
186 127 61 74 1

6.059 0.195
41.4% 28.3% 13.6% 16.5% 0.2%

Woman
28 13 4 10 1

50.0% 23.2% 7.1% 17.9% 1.8%

Age Group

20s
15 17 13 5 0

32.010*** 0.001

30.0% 34.0% 26.0% 10.0% 0.0%

30s
83 68 29 27 0

40.1% 32.9% 14.0% 13.0% 0.0%

40s
60 35 16 23 1

44.4% 25.9% 11.9% 17.0% 0.7%

50s and Over
56 20 7 29 1

49.6% 17.7% 6.2% 25.7% 0.9%

Years of 
Employment

Less than 5 years
80 59 36 25 2

34.624** 0.004

39.6% 29.2% 17.8% 12.4% 1.0%

5 to less than 10 years
35 30 10 13 0

39.8% 34.1% 11.4% 14.8% 0.0%

10 to less than 15 
years

25 14 6 12 0

43.9% 24.6% 10.5% 21.1% 0.0%

15 to less than 20 
years

10 15 5 3 0

30.3% 45.5% 15.2% 9.1% 0.0%

20 years or more
64 22 8 31 0

51.2% 17.6% 6.4% 24.8% 0.0%

Cumulative %
214 140 65 84 2

42.4% 27.7% 12.9% 16.6% 0.4%

<Table 10> Psychological instability factors while driving an emergency car

Category
contact 
accident

center line 
violation

signal 
violation

priority 
passage

etc Cumulative %  p

Gender

Man
173 18 177 76 5 449

.924 0.921
38.5% 4.0% 39.4% 16.9% 1.1% 100.0%

Woman
20 2 24 10 0 56

35.7% 3.6% 42.9% 17.9% 0.0% 100.0%

Age Group

20s
22 1 14 13 0 50

15.364 0.222

44.0% 2.0% 28.0% 26.0% 0.0% 100.0%

30s
80 8 83 34 2 207

38.6% 3.9% 40.1% 16.4% 1.0% 100.0%

40s
54 2 59 18 2 135

40.0% 1.5% 43.7% 13.3% 1.5% 100.0%

50s and Over
37 9 45 21 1 113

32.7% 8.0% 39.8% 18.6% 0.9% 100.0%

Years of 
Employment

Less than 5 years
86 9 69 38 0 202

20.923 0.182

42.6% 4.5% 34.2% 18.8% 0.0% 100.0%

5 to less than 10 years
29 1 43 13 2 88

33.0% 1.1% 48.9% 14.8% 2.3% 100.0%

10 to less than 15 
years

23 2 20 10 2 57

40.4% 3.5% 35.1% 17.5% 3.5% 100.0%

15 to less than 20 
years

12 0 17 4 0 33

36.4% 0.0% 51.5% 12.1% 0.0% 100.0%

20 years or more
43 8 52 21 1 125

34.4% 6.4% 41.6% 16.8% 0.8% 100.0%

Cumulative %
193 20 201 86 5 505

38.2% 4.0% 39.8% 17.0%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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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접촉 사고에 대한 우려가 193명

(38.2%)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긴급자동차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 불비 관련 

질문에 응답한 505명 중 심리적 불안을 우려한다는 314

명(62.2%)을 대상으로 그 정도를 Table 11과 같이 분석

하였다. 교통사고 특례 불비에 따른 우려의 정도 질문에

서, 심리적 불안을 가끔 느낀다가 137명(43.6%), 자주 

느낀다가 71명(22.6%)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서는(     ) 가끔 느낀다가 남성 116

명(40.8%), 여성 21명(70.0%)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력

에 따라서는(     ) 가끔 느낀다가 5

년 미만46명(41.8%), 5년 이상~10년 미만 33명

(54.1%), 10년 이상~15년 미만 21명(55.3%), 20년 이

상 3명(39.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5년 이상～20년 

미만은 자주 느낀다가 10명(43.5%)으로 높게 나타났다.

4.3 심리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소방공무원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심리적 불안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업부서의 화재진압과 관련된 심리적 불안 요인 

분석 결과, 현장 도착 지연과 화재진압 불만이 높게 나타

났다. 실제로 화재 현장을 출동하다 보면 소방차가 왜 이

리 늦냐, 도착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집이 불에 다 타 없어

지게 생겼다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출동 재촉 신고를 많

이 받게 된다. 이때 소방공무원은 출동에 대한 엄청난 심

리적 압박과 함께 무리한 과속을 하게 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화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화재 주변의 모든 일반인이 지휘관이 되어 화재를 진

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향해 화재진압에 간섭하려 들

거나 화재진압 방법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구조

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재산 피해 발생 등

을 이유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문제와, 현장 활동으로 인

한 인명피해 확대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우려가 

컸다. 건물 내에 사람이 갇혀있거나 차량 내 아이가 갇혀

있는 경우 부득이 현관문을 부수거나 차량의 유리를 파괴

하고 구조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

행하지만, 사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

았다거나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으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

생한다. 교통사고 현장의 참혹한 환경에서 사람을 구조하

는 과정에서도 구조 방법을 달리했으면 신체의 피해가 덜

했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 또한 구조대원의 입장에서는 구조 당시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 구조했음에도 피소를 당하여 억울한 처지

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들이 누적되다 보면 결

<Table 11> Psychological instability due to legal deficiencies

Category feel very often I feel it often
I feel it 

sometimes
보통이다 Cumulative %  p

Gender

Man
52 67 116 49 284

9.550* 0.023
18.3% 23.6% 40.8% 17.3% 100.0%

Woman
2 4 21 3 30

6.7% 13.3% 70.0% 10.0% 100.0%

Age Group

20s
1 7 11 8 27

14.814 0.096

3.7% 25.9% 40.7% 29.6% 100.0%

30s
20 21 63 19 123

16.3% 17.1% 51.2% 15.4% 100.0%

40s
16 24 32 17 89

18.0% 27.0% 36.0% 19.1% 100.0%

50s and Over
17 19 31 8 75

22.7% 25.3% 41.3% 10.7% 100.0%

Years of 
Employment

Less than 5 years
19 26 46 19 110

24.251* 0.019

17.3% 23.6% 41.8% 17.3% 100.0%

5 to less than 10 years
10 6 33 12 61

16.4% 9.8% 54.1% 19.7% 100.0%

10 to less than 15 
years

2 6 21 9 38

5.3% 15.8% 55.3% 23.7% 100.0%

15 to less than 20 
years

5 10 5 3 23

21.7% 43.5% 21.7% 13.0% 100.0%

20 years or more
18 23 32 9 82

22.0% 28.0% 39.0% 11.0% 100.0%

Cumulative %
54 71 137 52 314

17.2% 22.6% 43.6% 1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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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상후 스트레스로 길게 남게 된다. 구급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보호자와의 갈등과 응급처치 불

만이 높았다.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의 갈등은 자주 발생한다. 이송 과정에서 생사를 

달리할 수도 있는 매우 위급한 환자의 경우, 구급대원은 

우선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부터 살릴 것을 권

하게 되는데, 보호자는 무조건 대형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

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그렇게 보호자의 원대로 

환자를 이송하던 도중에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보호자는 

모든 사망원인을 구급대원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

다하다. 응급처치 문제도 그렇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처

치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런 법에서 정한 내용이나 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 보호자나 

환자는 의사나 간호사처럼 과도한 응급처치를 요구하는 

등의 처치 방법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을 

치료해 주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도 있다. 이러

한 일들을 자주 겪다 보면 결국 일에 대한 의욕 상실과 심

리적 불안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법적 분쟁의 당사자였을 때 직장 내 불이익에 따

른 심리적 불안 요인 분석에서는 인사상 불이익과 신분상 

불이익이 높게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으로 인

한 법적 분쟁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있다. 일례로, 소방공

무원이 화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 활동

을 하였으나, 초기부터 최대 가용인원을 투입하지 않아 재

산 피해가 커졌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5) 이 사

건에서 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화재진압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의 전문

적 판단에 기인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판시

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사건

이 발생하면 소방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당

일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거나, 개인별 활동 사항을 파악

하여 징계 등의 신분상 조처를 하는 예도 있다. 이러한 행

위들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로 사후 

구제에 상당한 시간 낭비와 그동안 가해진 심리적 압박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불안 요인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

는, 여성은 대부분 젊으면서 구급활동에 임하는 직원들이 

많고, 다른 업무 분야에 비해 민원인과 접할 기회가 많아 

이에 따른 갈등 경험 누적의 결과로 추정된다. 나이와 경

력에 따른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 50대 미만은 인사상 불

이익이, 50대 이상은 신분상 불이익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50대 미만은 기존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분상 조치에 따라 승

진 등의 직위 상승에 제약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심리적 불안 요인으

로는 심리적 압박과 근무 의욕 상실이 높게 나타났다. 소

방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출근에서 퇴근까지 항상 어느 

정도의 심리적 불안을 안고 업무에 임하게 된다. 소방공무

원이 타 직렬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면 장애를 많이 겪

고 있다는 것은 심리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이미 수없이 

입증된 바 있다. 평소의 근무 환경이 이러한데 여기에 소

송의 당사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나가 자신의 정당함을 주

장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근무 의욕 상실은 물론, 심리

적 압박의 고통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이에 따라서

는 20대는 근무 의욕 상실이, 30대 이상은 심리적 압박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나이대에서 심리적 압박이 높았으

나 20대만 근무 의욕 상실이 높은 이유로는, 아직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방 초년생으로 자그마한 민원에도 쉽

게 상실감에 빠져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정

도 연차가 되면 심리적 압박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출동 또는 복귀 중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신호위반과 접촉 사고가 높게 나타났다. 

소방자동차가 출동 중 신호를 지키면서 운행한다고 하면 

일반시민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자동차의 신호위

반은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일반차량은 긴급자

동차가 접근하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6)하

여야 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

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혼잡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사방의 

교통을 주의 깊게 살피며 통과한다는 것은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심리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례로, 소방차가 출

동 중 일반차량을 충돌하여 일반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

은 사건에서, 일반차량 운전자는 소방차 운전자 개인과 관

할 지자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방공무원 개인

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잘못을 일부 인정

한 사례7)가 있었다. 위 사례는 신호위반과 접촉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으로,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를 운

전하면서 가장 많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부분으로 해석

된다. 이와 더불어 소방자동차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제도 

불비에 따른 심리적 불안 정도도 소방공무원의 66% 이상

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방자동차는 다른 긴

급자동차와 달리 복귀 중이라도 다음 출동을 대비해 신속

히 복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의 추가 신설이 필요

하다 하겠다. 실제 복귀 중 특례법 신설이 재출동을 위한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4.6. 선고 2008가단 22078 판결(확정)
6)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5항
7) 광주지방법원 2016.7.6. 선고 2015나54925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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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질문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

율이 92% 이상 아주 높게 나타났다.

4.4 심리적 불안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불안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수시

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상설법률지원팀의 신설이다. 현재 

민원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할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 조직 내 다수의 부서에서 경위를 조사 하게 되고, 이

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에 대한 사고 경위 관

련 기초자료만 제공하고 나머지 법률검토, 민원 대응, 준

비서면 작성, 변호업무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상설법

률지원팀에서 전담해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직원들의 법

적 보호를 위한 소송업무 지원은 물론,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사실 확인이 안 된 부정적인 보도 내용도 함께 대응

한다면 소방 조직의 이미지 제고와 질적 향상 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둘째,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지원의 확대이다. 장

기간의 소송사건이 진행되면 평범한 일상의 균형이 무너

지고 경제적 압박, 사회적 고립감, 정신적 피로 등 많은 

불안 요소가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 요소들은 결국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는 예도 

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과 함께 심

리적 치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각 시도의 

소방본부 산하에 동료 심리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다. 심리

상담사는 말 그대로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하여 진단하는 

것으로 심리 치료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따라서 약물치

료나 병원 방문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소방본부 차

원의 권역별 심리 치료 전담병원을 지정해 소액의 부담만

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셋째,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를 소방기본법이나 도로교

통법상에 명시하는 것이다. 복귀 중 교통사고 특례가 법에

서 보장된다면 복귀 중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며, 재출동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 심리적 불안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소방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다 발생한 법적 분쟁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이러

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법적 문제들만 해소되어도 일선 소

방공무원의 심리적 불안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

는 곧 적극적인 현장 활용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현장 활동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 다양한 외상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업무 분야별 심리적 불안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재진압 대원과 관련해서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출동 재

촉 신고를 하거나, 화재진압에 과도하게 간섭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은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대원은 건물이나 차량 내 갇힌 

사람의 구조를 위해 현관문을 부수거나 차량의 유리를 파

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후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소를 제

기할 때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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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송을 권하게 되는데, 보호자는 무조건 대형병원으

로만 이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만약 보호자의 원대

로 환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보호자

는 모든 사망의 원인을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잘못으로 돌

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행할 수 있

는 응급처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잘 모르는 일

반 보호자는 구급대의 처치에 불만을 제기하고 심지어 폭

행을 가하는 일 등은 구급대원에게 있어 근무 의욕 상실과 

심리적 압박감의 큰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문제는 늘 존재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주무 부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장 

활동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타 부서로 전보하는 등의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하거나, 개인별 활동 사항을 파악하여 징계 

등의 신분상 조처를 하는 일은 심리적 부담이 아닐 수 없

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후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나와도 

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와 그동안 가해진 심리적 

압박의 온전한 구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셋째, 누구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근무에 대한 열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소송 관련 문제에서 30대 이상은 심리적 압박을 큰 

문제로 들었으나, 20대의 젊은 층에서는 근무 의욕 상실

을 꼽았다. 젊은 층의 이유로는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방 초년생으로 작은 민원에도 쉽게 상처받아 이직을 고

려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 연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는 

심리적 압박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출동이나 

복귀 중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심리적 불안 요인으로는 신

호위반과 접촉 사고 우려가 가장 컸다. 긴급자동차의 운전

자가 출동 중 적색신호에서 혼잡한 교차로를 통과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보통 이상의 심리적 부담이 아

닐 수 없다. 또한 소방자동차는 복귀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긴급자동차와 달리 다음 출동을 대비하기 위해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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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복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출동 때와 마찬가지로 복귀 

때에도 긴급자동차 특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분

석한 결과와 같이 소방자동차의 복귀 중 특례제도 불비에 

따른 심리적 불안 정도가 응답 소방공무원의 66% 이상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귀 중에도 특례가 적용

된다면 재출동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92%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불

안 감소를 위한 다음의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상설법

률지원팀 구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심리 치료를 위해 심리 치료 

전담병원을 지정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방기본법 

또는 도로교통법상에 소방자동차의 복귀 중 교통사고 특

례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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